
1. 론 

스마트폰, 태블릿 pc와같은 이동통신단말기의발달로

2015년 우리나라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률

은 43.1%로 년도 비 3.2% 증가하 으며, 연령별로는

20 여성의 이용률이 75.6%, 하루 평균이용시간은 80.7

분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20 남성으로 이용률은

74.4%,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63.1분으로 나타났다[1].

SNS는 온라인상으로개인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매개

체 역할을 하므로 친구나 동료와의 계를 강화시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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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학생의 학업탄력성, 사회 지지와 행복이 SNS 독경향성에 미치는 융합 향 정도를 악하여

SNS 독 재 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학생 270명을 상으로 2017년 3-4월에 시행되었으며

자료 분석은 IBM SPSS 23.0 로그램을 이용하 고 유의수 은 .05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SNS 독 경향

은 SNS 하루 이용시간(F=9.13, p<.001)과 주당 이용 일 수(F=4.06, p=.018)가 많을수록, 이용 장소는 가정(F=3.25, p=.040)에

서 높게 나타났다. 2) SNS 독은 학업탄력성(r=-.17, p=.005), 사회 지지(r=-.20, p=.001)와 음의 상 계를 나타냈다.

3) SNS 독의 유의한 향요인은 SNS 하루 이용시간(β=4.40)과 사회 지지(β=-0.28)이었고 이들의 설명력은 11.2%이었

다(F=4.08, p<.001). 그러므로 학생의 SNS 독 경향성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학생의 일반

특성을 고려한 로그램의 개발 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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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SNS addiction interventions by identifying 

the convergence effect of academic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happiness on SNS addiction tenden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study was conducted on 270 university students and the IBM SPSS 23.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1) The SNS addiction tendency was found 

to be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resilience (r=-.17, p=.005) and social support (r=-.20, p=.001). 2) Th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were number of daily use hours (β=4.40) and social support (β=-0.28), and their 

explanatory power was 11.2% (F=4.08, p<.001).  Therefor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grams consider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are necessary to reduce the SNS addiction tendency and increase 

their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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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인간 계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다[2].

학생은 다양한 사람들과 계를 형성하고 확 해가

는 성인 기로 인간 계는 자신의 정체감 정서형성

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며 학생활을 기반으로 한

실 삶의큰 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은 SNS를

통해 기존에 맺었던 계를 강화하며 새로운 계를 형

성함으로써 폭넓은 인간 계에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학생활의 응 과정과 진로 결정, 직업선택 등의

요한 사회역할에도 도움을 받고 있다[3-4]. SNS는

학생의 인간 계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학생활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

에도불구하고 SNS의과다이용은 SNS 피로증후군, SNS

독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SNS 피로증후군은

SNS의 과다 이용으로 발생하는 피로감을 말하며, SNS

독은 인터넷 독과 유사하며 강박 이용, 의존성,

단증상, 불안 증상을 의미한다[5-6]. SNS 독과 유사한

SNS 독경향성은 SNS의 과다 사용으로 단 상과 내

성을 가지며, 강박과 같은 정신 피로와 신체 질환을

래하여 일상생활 장애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7].

선행연구결과 학생의 SNS 독경향성에 향을 주

는 요인으로는 스트 스, 우울, 외로움, 불안등의 심리

요인, 인 계, 사회 지지 등의 사회 요인, 그 외 학

업활동, 학생활 응 등의 일상생활 련 요인이 있었

다[3,8-10].

이러한여러 요인 사회 지지는 개인이맺은 인

계에서 얻을 수있는 모든 정 인자원으로, 부모,

래 등 인 자원으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되는 친사회

행동이나 태도를 말한다[11-12]. 사회 지지는 SNS

독경향성의유의한 향요인으로가족지지, 친구지지,

요타인지지 모두 SNS 독경향성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게 되는데 이는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정 정서와

안녕감이 높아지고 스트 스는 감소하기 때문이다[13].

사회 지지감소로 인한 외로움과 우울 등은 피상 인

온라인 인 계에 집착하게 하여 SNS 독경향성을 증

가시키므로 SNS 독경향성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사

회 지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한 심이

필요하다.

기상황에서 이탈하지 않고 학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학업탄력성은 SNS 독에 부정 인 향을 주

는데 학업탄력성이 감소하면 변화하는 학교생활에 응

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스트 스는 SNS 독경향

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14-16]. 인의사소

통능력과 같은 인 계 능력과 행복 등의 정서는 학업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향요인이지만 이는 한

SNS 독경향성을 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17].

그러므로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학생활을 해서는 학

업탄력성을 향상시켜 SNS를 효율 으로 활용하고 독

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학생의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 스는 정신

건강의주요한 해요인으로 불안, 긴장, 우울 등의정서

문제를 방하기 해서는 심리 행복이 요하다

할 수 있다[18-19].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생활에서 지각

하는 행복감을 말하며, 자신의 삶에 한만족 정도를 의

미함과 동시에 다차원 이고 포 인 건강을 의미하는

웰니스 생활양식을 증진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20].

SNS의 이용은 행복한 정서 정서 웰빙에 정

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지나치게 SNS 이용량이 많아질

경우 경쟁과 공격 등의 부정 인 정서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인 계를 악화시켜 삶의 만족감과 행복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21-22]. 그러므로 당한 SNS

이용으로 삶의 질과 행복을 증가시키고 SNS 독을

방하여야 한다.

최근 학생의 SNS 독경향성의 부정 인 향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사회 역의 사회 지지, 정서 역의 행복 학업

생활을 반 할 수있는 학업탄력성이 SNS 독경향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본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SNS 독경향성정

도를 악하고사회 지지, 행복 학업탄력성이 SNS

독경향성에미치는 향에 해분석하여, 이를근거로향

후 학생의 SNS 독에 한 교육 재 로그램을

개발하는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학생들의 SNS 독경향성, 학업탄력성,

사회 지지, 행복 간의 상 계 SNS 독경향성에

향 정도를 확인하기 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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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 312명이다. 본

연구의 상자수는 G*Power ver. 3.1.9.2. 로그램을 사

용하여 계산하 으며, 다 회귀분석을 기 으로 간효

과크기 .15, 유의수 .05, 검정력 .95, 변수 15개로 산출하

을때필요한표본 수는최소 199명이었다. 탈락률을고

려하여 312명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고 선정기

내용이부 합한 22명과 SNS를사용하지않는 20명이

탈락하여 최종 으로 270명(86.5%)을 상으로 하 다.

2.3 연  도

2.3.1 SNS 독경향

Jung & Kim[23]이 SNS 이용자들의 독경향성 수

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다. 조 실패

일상생활장애, 몰입 내성, 부정 정서의 회피, 가상

세계지향성 단의 총 4개 역의 24문항이며 4

Likert 척도이다. 총 24-96 이며 수가 높을수록 SNS

독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Jung & Kim[23]의 연구

에서 Cronbach’ α는 .94 고,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2.3.2 학업탄력

Park & Kim[24]이 개발한 학업탄력성 척도를 사용하

다. 자기통제, 학습조 , 과제책임감, 부모지지, 친구지

지, 정 태도의 6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9문항의 5 Likert 척도이다. 총 29-145 으로 수

가 높을수록 학업탄력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 & Kim[24]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는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3.3 사회적 지지

Nolten[12]이개발하고 Lee[25]가수정⋅보완한 Student

Social Support Scale을 사용하 다.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3개의 하 역으로 구성된 총 27문항의 4

Likert 척도이다. 총 27-108 으로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Lee[25]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는 .84 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4 행복

Lyubomirsky & Lepper[26]이 개발한 Subjective

Happiness Scale을 사용하 다. 4문항의 7 Likert 척도

로 수가 높을수록 행복이 높음을 의미한다. Jang[27]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

이었다.

2.4 료 수집 

2017년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하 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 , 연구과정, 연구의 익명성, 비

보장에 해 설명하 다. 연구 참여자에게 수집된 자료

는 연구목 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어떠한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2.5 료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3.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

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2)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SNS 독경향성, 학

업탄력성, 사회 지지, 행복의 차이는 t-test 는

ANOVA로 분석하 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3) 상자의 SNS 독경향성, 학업탄력성, 사회 지

지, 행복 간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 다.

4) 상자의 SNS 독경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적 특

Table 1과 같이 평균나이는 20.7세이었으며, 여자가

200명(69%)로 많았다. 가정경제수 은 간이 238명

(82.1)로 다수를 차지했고, 거주형태는 가족과 따로 사

는 경우가 192명(71.1%)으로 많았다. 인 계는 좋다는

답이 196명(67.65), 성격은 정 이라는 답이 182명

(62.8%)로 많았으며, 학업성 은 보통이 230명(79.3%)로

많았다. SNS는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답이 243명

(83.8%)으로 많았고, 이용시간은 1시간 이하가 128명

(47.4%), 2-3시간이 116명(42.9%)이었다. 매일 SNS를 이

용한다는 답이 207명(71.4%)으로 많았고 가정에서 SNS

를 이용한다는 답이 203명(75.1)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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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70 3.2 대상  적 특 에 따  학업탄력 , 사

회적 지지, 행복  SNS 독경향  차

Table 2와 같이 SNS 독경향은 SNS 하루이용시간

(F=9.13, p<.001), 주당 이용 일 수(F=4.06, p=.018), 이용

장소(F=3.25, p=.040)에 따라 유의한차이가 나타났다. 하

루 이용시간이 4이간 이상, 매일 사용할 경우 SNS 독

경향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에서 이용할 경

우 높게 나타났다.

학업탄력성은 성별(t=-1.97, p=.049), 인 계(F=4.90,

p=.008), 성격(F=3.86, p=.022), SNS 이용 장소(F=4.04,

p=.01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 인 계

가 좋고, 성격이 정 인 경우, 가정과 학교를 제외한 다

른 장소에서 SNS를 이용하는 경우에 학업탄력성 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 지지는 가정경제수 (F=5.92, p=.003), 인

계(F=7.69, p=.001), 성격(F=6.14, p=.002)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가정경제 수 이 보통이고 인 계가

좋으며 성격이 정 인 경우에 사회 지지 수가 높게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SNS addiction tendency Academic resilience Social support Happiness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Age(yr)
19-20 52.2±14.96 -0.04(.96

2)
70.0±9.73

-0.60(.547)
92.9±10.49

0.35(.724)
20.0±4.21

0.41(.678)
≥21 14.1±14.19 70.7±10.55 92.4±9.84 19.8±4.48

Gender
Male 51.5±15.54 -0.55

.578)
68.4±10.17

-1.97(.049)
91.8±10.60

-0.89(.370)
20.3±4.37

1.08(.310)
Female 52.6±14.20 71.1±9.98 93.0±10.01 19.7±19.77

Economic status of
family

Higha 54.8±14.24
0.34(.706)

69.0±9.86
0.47(.622)

90.7±12.99
5.92(.003)

21.6±4.31
5.80(.003)

a>c
Middleb 52.1±14.34 70.6±9.88 93.5±9.58 20.0±4.03
Lowc 51.6±17.47 68.9(12.35 86.4±10.97 17.4±5.96

Residental type
With Family 54.3±14.01

1.49(.137)
70.8±10.75

0.56(.574)
92.2±10.14

-0.43(.667)
19.5±4.32

-0.96 .338)
Others 51.4±14.78 70.1±9.83 92.8±10.22 20.1±4.33

Personal relations
Gooda 52.3±14.36

0.33(.719)
71.1±9.49

4.90(.008)
a,b>c

93.8±10.09
7.69(.001)
a,b>c

21.0±3.68
27.21(<.001)

a,b>c
Moderateb 51.7±14.89 69.0±11.15 90.7±9.72 17.6±4.49

Badc 57.7±22.42 57.0±0.81 77.0±4.32 12.7(5.56

Character
Positivea 52.3±14.20

0.02(.974)
71.5±9.93

3.86(.022)
93.8±9.91

6.14(.002)
a,b>c

21.4±3.66
46.99(<.001)

a>b>c
Moderateb 52.2±15.39 68.4±9.79 91.3±9.97 17.7±3.76
Negativec 51.2±15.93 65.3±13.31 82.6±12.19 12.1±5.02

Academic record
Gooda 56.7±15.27

1.81(.165)
71.0±10.38

2.84(.060)
91.0±12.34

1.14(.321)
21.3±4.15

5.93(.003)
a,b>c

Moderateb 51.5±14.51 70.7±9.95 93.1±9.81 19.9±3.99
Badc 52.7±13.76 62.2±10.21 90.5±10.28 17.2±6.64

Method of SNS
PC 52.5±17.31

0.11(.913)
72.1±11.27

0.96(.338)
93.4±9.24

0.39(.069)
19.8±3.84

-0.12(.090)
Smart phone 52.2±14.30 70.1±9.96 92.6±10.30 19.9±4.38

Time of SNS use
(hr/day)

≤1a 49.3±15.67 9.13(<.00
1)

a,b<c

70.7±9.87
0.54(.582)

91.7±10.08
2.36(.096)

20.1±4.35
2.50(.083)2-3b 53.3±12.20 70.3±9.79 94.2±10.34 20.1±4.07

≥4c 62.0±14.60 68.4±12.47 90.7±9.47 18.1±5.03
Frequency of SNS

use
(day/week)

Dailya 53.3±13.72
4.06(.018)

a>c

70.3±9.95
0.26(.770)

93.0±9.80
1.05(.348)

20.1±4.14
1.66(.191)4-6b 52.7±16.41 71.2±10.47 92.8±11.19 20.2±3.85

≤3c 45.6±16.77 69.3±10.89 90.3±11.57 18.6±5.64

Place of SNS use
Homea 53.3±14.15

3.25(.040)
70.4±9.48

4.04(.019)
93.2±10.04

1.37(.254)
19.8±4.32

0.32(.720)Schoolb 52.3±14.09 66.1±11.16 90.4±10.41 20.4±4.28
Othersc 46.7±16.39 73.0±11.57 91.3±10.69 20.2±4.49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7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yr)
19-20 159(54.8%) 20.7±

1.44≥21 131(45.2%)

Gender
Male 90(31%)

Female 200(69%)

Economic status of
family

High 23(7.9%)
Middle 238(82.1%)
Low 29(10%)

Residental type
With Family 78(28.9)
Others 192(71.1)

Personal relations
Good 196(67.6%)
Moderate 90(31%)

Bad 4(1.4%)

Character
Positive 182(62.8%)
Moderate 97(33.4%)
Negative 11(3.8%)

Academic record
Good 38(13.1%)
Moderate 230(79.3%)
Bad 22(7.6%)

Method of SNS
PC 27(9.3%)

Smart phone 243(83.8%)

Time of SNS
use(hr/day)

≤1 128(47.4%)
2-3 116(42.9%)
≥4 26(9.7%)

Frequency of SNS
use(week)

Daily 207(71.4%)
5-6 30(11.1%)
≤4 33(17.5%)

Place of SNS use

Home 203(75.1%)

School 29(10.7%)
Others 3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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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가정경제수 (F=5.80, p=.003), 인 계(F=27.21,

p<.001), 성격(F=46.99, p<.001), 학업성 (F=5.93, p=.003)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경제 수 이 높고

인 계가 좋으며 성격이 정 이고 학업성 이좋은 경

우에 행복 수가 높게 나타났다.

3.3 학업탄력 , 사회적 지지, 행복과 SNS 독경

향  계

Table 3과 같이 SNS 독은 학업탄력성(r=-.17,

p=.005), 사회 지지(r=-.20, p=.001)와 음의 상 계를

나타냈고, 학업탄력성은 사회 지지(r=.49, p<.001), 행복

(r=.22, p<.001)과 양의 상 계를 나타냈으며, 사회

지지는 행복(r=.22, p<.001)과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Variables 1r(p) 2r(p) 3r(p)

SNS addiction
tendency1

1

Academic
resilience2

-.17(.005) 1

Social support3 -.20(.001) .49(<.001) 1

Subjective
happiness

-.08(.153) .22(<.001) .22(<.001)

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N=270

3.4 SNS 독경향 에 향  미치는 

SNS 독경향에 향을 주는 요인들의 설명력을 확

인하기 해 SNS 독경향을 종속변수로 하고, 상자

의 일반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변수인 SNS 하루 이용

시간, 주당이용 일 수, 이용장소를 1차 독립변인으로입

력하 으며 2차로 사회 지지, 행복, 학업탄력성을 추가

로 입력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식을 검정

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1.746으로 자기상 에

문제가 없었다. 공차한계는 .659에서 .950으로 모두 0.1이

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도는 1.065에서 1.517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나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Table 4와 같이 1차 분석에서는 SNS 하루 이용시간

(β=4.54)이 유의한 향요인이었고 설명력은 5.6%이었

다(F=2.98, p=.003). 2차 분석에서는 SNS 하루 이용시간

(β=4.40)과 사회 지지(β=-0.28)가 유의한 향요인으

로나타났고이들의설명력은 11.2%이었다(F=4.08, p<.001).

Variables β t p
Adj.
R2 F(p)

1
Time of
SNS use

4.54 3.06 .002 .056
2.98
(.003)

2

Time of
SNS use

4.40 3.07 .002

.112
4.08

(<.001)Social
support

-0.28 -2.88 .004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SNS Addiction 

Tendency                               N=270

4. 논

본 연구는 학생의사회 지지, 행복과 학업탄력성이

SNS 독 경향성에 미치는 향 정도를 확인하여 SNS

독 방 재 로그램을 개발 시 기 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SNS 독 경향성은 SNS 이용 시간이길

수록, 빈도 잦을수록, 이용 장소가 가정일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Lee[8]의 연구결과 SNS 이용시간이 증가할수

록 SNS 독경향성은 증가하 고, Ha[28]의 연구결과

주당 SNS 사용 일 수가 많을수록 SNS 독경향성은 증

가하여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 으나 Moon[29]의 연구에

서는 공공장소에서 SNS 독경향성이가장 낮게 나타났

고 그 다음이 가정과 학교 순으로 나타나 본연구와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Lee & Kim[16]의 연구결과 학교생활

응이 어렵고 스트 스를 많이 받을수록 ‘뒤쳐지지 않

으려는’ 등의 이유로 SNS 이용시간은 증가하 고 더욱

SNS에 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SNS 독

을 방하기 해 이용 시간과 빈도가 증가할수록 그 원

인에 한 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별 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Kim[30]의 연구결과

청소년이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2시이며 학교에서는 수업 등으로 인해 자

유로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한 이유로 자유로운 가정에서 SNS를 사용할 경우 SNS

독 경향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효율

인 SNS 이용을 해 SNS 이용시간과 빈도에 한

한 조 이 필요하며, SNS 이용 장소와 독경향성에

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SNS 독 경향성은 학업탄력성, 사회

지지와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

과와 동일하게 Han[31]의 연구결과 학생의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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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 학습몰입과는 r=-.24로 음의 상 계를 나타내

었다. SNS 이용은 스마트폰의 주된 사용목 이고 SNS

독의 주요한 측 요인으로 개인의일상생활과 학업에

심각한 지장을 래할 뿐만 아니라공격 이거나 자기

괴 행동 등을 야기할 수 있다[32-33]. 그러므로 학업의

부정 인 향을 감소시키고, 학업에 한 몰입과 변화

를 잘 응해 낼 수 있는 학업탄력성을 증가시키기 해

서는 SNS 독 경향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Kang[34]의

연구결과 SNS 독경향성과 사회 지지 간에는 r=-.42

로 음의 상 계를 나타내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사

회 지지가 감소할수록 SNS 독경향성이 높아졌다.

사회 지지는 인 계 문제를 완화시키는 요한 변수

이다[13]. 사람들은 사회 지지약화로 인해 심리 인 외

로움과 우울을 해결하기 해 SNS를 이용하게 되고 이

러한 피상 인 사회 계 경험은 실제 삶에서의 인

계의 질과 친 도에 부정 인 향을 주게 된다

[35-37]. 결국 사회 지지 감소는 SNS에 더욱 집착하게

하여 SNS 독을 야기시키고 SNS 독은 사생활 침해,

오 라인 화의 단 등의 SNS 역기능으로 사회 지

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그

러므로 SNS 독경향성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사회

지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본 연구결과 SNS 독경향성의 유의한 향요인은

SNS 이용시간과 사회 지지 으며, 이용시간이 증가할

수록 SNS 독경향성은 증가하 고, 사회 지지가 증

가할수록 SNS 독 경향성은 감소하 다. Oh & Ahn[3]

의 연구결과 SNS 이용시간은 SNS 독경향성에유의한

향요인이었고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SNS 이용시간

이 증가할수록 SNS 독경향성도 증가하 다. 한

Hong & Jeon[13]의 연구결과 가족지지, 친구지지, 요

타인지지의사회 지지는 SNS 독경향성은 부정

계가 나타났으며 사회 지지가 증가할수록 SNS 독

경향성은감소하 다. Lee[8]는 SNS 이용 시간과사회

지지는 SNS 독경향성의유의한 향요인으로 SNS

독경향성을 개선하기 해서는 다학제 근을통한 개

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하 다. SNS의 효율 인 활용은

학생의 학교생활 인 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8-39]. 그러므로 학생의 SNS의 효율 활용 독

경향성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학생의 일반 특성을 고려한 로그램의 개발 용

이 필요하다.

5. 결론  제언

학생은 학업과 련된 인 계와 취업과 사회생활

등으로 인한 인 계 등 확 된 인간 계를 효율 으로

해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 이러한 인 계가 효율

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서

문제를 갖게 되고 이는 직 을 하지 않는 피상 인

온라인상의 인 SNS에 몰입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20 의 SNS 이용률은 다른 연령 에 비해

가장 높으며 그 이용시간도 높다. 이는 20 가 SNS를 가

장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SNS 독경향성도 그만큼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SNS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SNS를 효율 으로 사용

할 경우 훌륭한 인 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SNS 독경향성이 높을 경우 스스로 이용시

간을 자제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한 교육 재가 요

구된다. 더불어 SNS 독에 한 사회 인 개념 확립

방을 한 심이 필요하다.

학생은 평생에 걸쳐 향을 주는 가치 과 자아

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한 올바른 인간 계에 한 개

념이 확립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학업탄력성,

사회 지지와 행복 등 SNS 독경향성의 향요인을

악하여이를 방하기 한 개별 인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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